
제  안  설  명
(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)

□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   조상호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 「학급당 학생 수 
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
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, 동 결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
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여가 다 되어갑니다. 
  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

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, 이는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, 중위권 
붕괴 등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.  

□ 학교 정상화는 한시 바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. 코로
나19 팬더믹 위기 속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전면 등교교육
이 가능하려면 ‘학급당 학생 수 감축’이 필요합니다. 학급당 학생 
수 감축은 학생중심, 참여교육을 가능케 하여 현대 사회가 요구
하는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혁신 교육환경 조성에도 기여
할 것입니다. 

□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일 이어지고 
있습니다.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교원단체는 물론이
고, 국민청원에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
에 회부되었습니다. 지난 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명시한 「교
육기본법」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하였습니다. 그러나 
대안 반영과정에서 ‘적정 학생 수’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개



정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.  

□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법제화 되어야 지금의 감염병 위기
상황에서도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, 
나아가 미래 혁신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
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

□ 본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   
법령에 명시할 것과 실천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국회
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.    

□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  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,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학

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법제화는 꼭 필요합니다. 
  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

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3명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의 취지
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